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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직원이 일도 잘합니다.       18-10-10

포츈 (Fortune)지가 선정한 가장 일하기 좋은 화사 중 10위권 안에 든 회사들의 공통점은 직원들이 맡은 일을 끼쁘게 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입니다.  10위권 안에 든회사들의 직원 혜택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 직원들에게 자유재량권을 최대한으로 준다. 2) 회사의 이익을 20% 내지는 40% 정도 공정하게 배분한다. 3)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인터넷 사용비용을  도와준다. 4) 회사내에 아기방 또는 노인방을 시설한다. 5) 회사 내에 체력 단련 시설을 마련한다. 6) 직원들이 야간이나 주말 수업을 통하여 학위취득을 하도록 수업료를 제공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회사는  대학과 협의하여 교수들이 회사로 와서 강의를 하도록 한다. 7) 여러가지 입장권을 할인해서 단체로 구매해 준다. 8) 은퇴 준비와 저축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즉 401K와 IRA를 통하여 직원들이 부를 축적하도록 도와준다. 9) 자선 단체에 기금을 기부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자원 봉사를 하도록 한다. 10) 양자를 하는 비용을 최대한도로 도와준다. 11)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험은 물론이고 애완 동물의 건강보험도 도와주는 회사도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독특한 혜택이 있습니다만 이상 10 가지가 공통적인 혜택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즐거워 하고  일반적으로 행복한 직원이 되도록 하려는 회사측의 배려인 것입니다. “행복한 직원은 일을 더 잘한다”는 조직행동학에서 가르치는 정론입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혜택을 마련해주고 어떻게 이익을 내느냐?”고 묻는 분도 계시겠지만 행복한 직원은 자기에게 회사가 사용하는 비용 이상으로 회사의 수입을 벌어줍니다. 구글 (Google),  퀵큰론 (Quicken Loan), 웨그멘 푸드 마켓 (Wegman Food Market), 등 최고의 회사들은 이상에 말씀드린 혜택 외에도 보통 회사들과의 차별화된 점들이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인 인력관리 정책은 외부인사 영입을 되도록 삼가하고 내부 승진으로 간부직을 충당한다는 점입니다.  간부직에 외부인사들을 영입하면 그런 승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중간 간부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포 사회의 은행들이 뼈저리게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후한 혜택은 그들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직원 각자는 한 개의 손익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혜택과 간접비룰 포함해서 회사가 직원에 사용하는 비용 보다 더 많은 이익 공헌을 회사에 하도록  소임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자기에게 큰 기대가 걸려 있고 무거운 책임이 주워졌을 때 일을 더욱 열심히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행동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게으른 직원은 쉬운 일을 찾지만 값진 직원은 어렵고 도전적인 책임을 추구합니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앞서가는 회사들은 특별한 활동을 합니다. 큰 목표가 달성되면 수퍼스타급 가수를 초빙하여 회사내에서 컨서트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샌디에고 의 퀄컴 (Qualcomm)사는 원하는 직원들에게 스크버 다이빙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회사에서 비용을 내고 전문교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은 무료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웁니다. 제네텍 (Genetech)사는 암치료제 같은 특수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직원들이 자전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하루에 $4를 제공해줍니다.  가장 선호하는 회사 10위에 선정된 감리교회 병원 (Methodist Hospital)은 2007년에 간부직원을 제외한 평직원들에게 $200의 그로서리 카드를 제공했습니다. 산호세 (San Jose)에 소재하는 이베이 (eBay) 본사에서는 황토빛 다다미와 푹신한 베개를 갖춘 방을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 가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으며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구글 (Google)사와 팩트셋  리서치(Factset Research)사는 매일 직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팩트셋 리서치사는 금요일 만은 외식을 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합니다. 회사내에서 무료로 결혼식을 올릴 예식장을 갖춘 회사도 있고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면 같은 액수를 얹혀주는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여 더욱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실시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드립니다.   끝
